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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티마우에서의 월피정과 경축년 기념 식사 

 

케냐 메루 교구의 티마우 공동체에 있는 노틀담 수녀들이 경축년 행사의 시작에 큰 기쁨과 흥분으로 

참여했습니다. 피정과 문화 자료를 받은 후, 그날의 축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 월 25 일, 성 바오로 개종 축일 

미사 후인 오전 9 시경, 모든 수녀들이 피정을 위해 공동체 방에 모였습니다. 분원 책임자인 메리 테레사 수녀는 

대리구의 주보이신 성령의 현존을 청하면서 시작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려오시기를…' 세 명의 

지원자 페트로넬라, 모린, 성모 방문 중등학교의 교사인 페니나는 이 주목할 만한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수녀들은 ‘신뢰는 성찰과 나눔을 통해 얻는 유산입니다.’ 라는 묵상 자료를 숙고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메리 아이린 나이일 수녀가 공동체 성당에서 기도와 성체조배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성의 

어머니인 성녀 쥴리를 기억하며 풍성한 시간을 가졌고, 하느님에 대한 더 많은 확신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숙고하며 기도하는 동안 성녀 쥴리의 시편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씀이 성당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계실 것이다, 하느님은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다, 하느님은 영원으로부터 오신 분, 하느님은 

좋으시다!” 

26 일 저녁, 수녀들은 다소 생소한 문화의 요리를 요리하면서도 축하 식사 준비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메리 

막달린 칼케예 수녀와 아스피랑 페트로닐라 자매는 적절한 재료로 아주 맛있는 독일의 대파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수녀들은 함께 즐겁게 일하면서 이탈리아의 미트 소스를 곁들인 스파게티를 만들고 명이나물 

빵을 구웠는데, 무척 먹음직했습니다. 메리 베스 수녀는 이 즐거운 행사를 위해 특별한 날의 양식으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175주년 식사 나눔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 자매들이여,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려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대륙의 특별한 식사를 창의적이고도 멋지게 준비하여 우리 식탁에 올려 

함께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순간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합니다! 


